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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찬45/새34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인규 집사   2부/김인권 장로   3부/김응진 집사   4부/노다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작곡 진선미)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세례/입교식(3부) Baptism & Confirmation.......................................................... Altogether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야고보서 1:12-18 ............................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7:1-8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5) 유혹의 사이클 끊어내기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6) 피, 뿔, 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갈보리산	위에(찬135/새150장,	3절)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363/새337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2023년 11월 12일 베델교회2

Looking through the Eyes of Faith is Vision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Vision)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가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상의 세계라 불러 봅시

다. 시공에 제한받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

는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만큼 큰 영

향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오늘 눈에 보이

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고시생이 

잠을 이기며 열공할 수 있는 이유는 고시 합격 이후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

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는 한국선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대회를 이끄는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 연차총회를 호스팅하면서 여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의 말씀과 강의 및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의 강의

가 지금도 마음에 진하게 남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의 이름을 남기는 것

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사역같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사

역은 후원받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사람 키우는 장학사역이나, 크리스천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역은 결과를 보기까지 수년에서 30년은 걸립니다. 눈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그 결과가 나옵니

다. 그것도 눈에 보일 때까지는 한 세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할 

가을을 기다리며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사람 키우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

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가시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꿈을 꿉니다. 

교회 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셀모임도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

게 차기 셀목자를 양육하는 훈련이 의도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미래의 인재

를 키우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우리 베델교회의 꿈입니다. 이들이 자

라서 미 주류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고, 베델교회와 하

나님 사역의 충성된 일꾼이 되며 이민 1세대의 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리고 무엇보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 현장의 목회

자를 키워내는 베델교회가 되십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망원경

을 쓰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것이 비전(vision)입니다. 

Let's say we call the world we see, the visible world, and the unseen world the 
invisible world. All who live within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are natural-
ly under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visible worl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en and the unseen is massive. However, upon closer consideration, it 
becomes clear that the unseen has as much influence as the seen. Though 
unseen, hopes and dreams for the future give us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things that presently appear as hopeless situations. The reason why the 
student who stays up all night studying for exams can overcome sleep and 
study hard, is the future hope of successfully passing the exams coming up. In 
the same way, this applies in the faith world. Even though we live as citizens 
of the visible earthly realm, the reason we do not give up, despite the hard-
ships and challenges, is because we are also citizens of the unseen heavenly 
realm. It is of greater importance to live as citizens of heaven. And we learn 
how important it is through a life of faith as believers. 

Last week, our church had the opportunity to host the annual conference of 
KWMC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which is the largest leading mission 
conference in the history of Korean missions. During the conference, we had the 
chance to listen to the messages, lectures, and reports of many missionaries 
and pastors. Among them, one pastor's lecture still resonates in my heart. He 
mentioned that the easiest part of mission work is building visible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and leaving behind the name of the sponsoring church. How-
ever, the more challenging part is to raise support for the ministry work that is 
not immediately visible, such as building up people. Scholarships to raise up 
leaders or educational ministries that nurture Christian talent take years, even 
up to 30 years, to see results. The unseen work of God is accomplished through 
consistent effort over a long period, sometimes spanning generations before 
results become apparent. Just as a farmer sows seeds in the spring with expec-
tations for the fall harvest, raising people requires patience. It also requires faith. 
Without faith, the invisible future cannot be visualized today. As it's said,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Even if it's not visible to the eye, when it 
becomes visible when we close our eyes—that's faith.

Although it may not be immediately visible in our church, we dream of a min-
istry that envisions the raising up of people. Our church's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embodies this vision. Every time cell groups gather, the natural in-
tention is to train up the next cell leaders. Bethel Classical Academy aims to 
cultivate future talent from within our church. They are Bethel Church's dreams 
and visions. We pray that these individuals will grow to become God-pleas-
ing leaders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society, becoming a faithful force 
for Bethel Church and for God's ministry. Above all, let us aspire to be Bethel 
Church, who raises the next generation of pastors and missionaries to lead the 
diaspora church and the mission field. Though it may not be visible now, with 
the telescope lens of faith, it becomes clear. If you can see it, that is visio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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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나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손해 보는 원인이 내 안에 있나요, 나의 밖에 

 있나요? 아니면 복합적인가요?

 

2. 유혹이 다가오는 특징을 알아봅시다.

 1) 유혹에는 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있다 (14절, 창 3:6)

 

 2) 유혹의 기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deception 이다 (15절)

 

 3) 유혹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있다 (15절, 참고/ 삼하 11-12장)

 

 

                                                                     

3.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을 본문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그 지혜를 배웁시다.

 1) 하나님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믿어야 한다 (17절, 참고/창 3:1-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18, 12절, 참고/롬 5:8)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유혹의 사이클 끊어내기
(약 1:12-18)(5)

<적용찬양: 갈보리산	위에(찬135/새150장,	3절)

잉태

사망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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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양호 사역팀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성인 예배와 교육

부 예배 등 다양한 성도들(성인과 어린이, 청소

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오시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응급 상황에 전문 의료 봉사자들

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

일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요?

전·현직 진료 의사 26명, 전·현직 간호사 22

명, 총 48명의 봉사자가 매 주일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1시까지 본당 안 왼쪽에 위치한 의

무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특별행사 시

(VBS, Family Fall Fest 등)에도 만약의 경우

를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의료 봉사자들은 가정

의학과, 간호학과, 내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심장내과, 외과, 임상병리과, 정형

외과, 족부과, 치과, 교정치과, 한의과, 혈액암 

분야의 전공의와 간호사들이십니다.

3. 성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급상황 시 전문 대처나 간단한 처치는 가능하

나 교회 의무실에서는 치료 행위와 처방전 발행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성도님들께서 먼

저 인지하여 주셔서 주일 의무실을 지키시는 봉

사자들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보람 있고 감사한 순간을 나눠주세요.

주일 의무실에서 봉사하는 모든 순간이 다 보람 

있고 감사하지만, 자칫 응급 처치 시간을 놓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뻔한 몇 분 성도님들을 신

속히 대응 조치해 드리고, 잘 회복하셔서 다음 

주일예배에 기쁘게 참석하신 얼굴들을 또 뵐 수 

있었을 때 그때 정말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오후 1시까지 의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며 주일 반나절을 오롯이 예배의 장

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본당에서 이루

어지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의 준비 찬양과 예

배 찬양 등을 모두 다 마이크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으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

과 어린 아기들부터 유년부 청년부 성인 성도님

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

다는 것 등 많은 부분이 다 감사합니다.

■ 문의: 박현진 권사 (949)233-8597

사역탐방 의무/양호 사역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는 OICOS(One In 

Christ On Saturday) 예배가 지난 11월 4일 토

요일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첫 토요일마

다 2세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예배

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찬양도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게 영어와 한어 찬양이 함께 자연스럽

게 어우러져 드려졌습니다. 특별 찬양 순서로는 

교육부 사역자와 팀장 및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

께 'Blessing'이란 찬양을 시편 145편, 103편 

낭독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찬양팀로 섬기신 

교사 아빠와 그 뒤에서 열심히 함께 찬양하는 고

등부 두 자녀의 모습이 진정 함께 드려지는 가족 

예배임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40절로 박성권 목

사님께서 영어와 한어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말

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이코스'란 비록 강제

적이라도 함께 모여진 교회 가정이 모여서 예수

님 안에 있는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임

을 상기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제시되는 일곱 가

지 다른 유대인 명절 또한 잘 설명해 주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T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

간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한 요즘,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부모들이 먼저 믿음

의 본을 보이고 베델 가정

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계

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

온 세대가 함께하는 OICOS 예배에서 잠이 깨지

도 않은 것 같은데, 부모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

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이코스'는 헬

라어로 가정, 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배드리

기 위해 베델교회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한 '오이

코스'임이 웬 은혜인지요! 목사님께서는 구약에

서는 절기를 지키며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

혜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말씀

해 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

하는 시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약

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

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로 향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온 정성과 마음으로 준비하

길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

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귀한 메

시지를 듣게 되는 OICOS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

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OICOS 예배

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사

모하며, 함께 하는 모든 베델의 가정들 되시길 간

절히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for OICOS! 

김은혜 집사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는 OICOS예배 - O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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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all Fest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온 세

대가 가족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즐거움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은 저마다 코스튬을 갈아입고 얼굴에는 기대감

이 넘쳤습니다. 복음이 담긴 매직 퍼펫쇼와 예

배와 찬양도 정말 좋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라이드도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Family Fall 

Fest의 꽃은 바로 스캐빈저 헌트와 가스펠 스테

이션입니다.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통해 미션을 

완수하고 가스펠 스테이션에서 복음을 듣고 예

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많은 봉

사자가 함께 헌신한다는 것도 감동입니다. 올해

도 역시 BYM 학생들이 훈련받고 가스펠 스테

이션을 진행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BYM 언니, 오빠들이 복음을 전해주니 더 좋아

했습니다. 이 멋진 축제를 함께 만들기 위해 많

은 봉사자와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

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가영 전도사  

This year's Family Fall Fest was really fun. 

We started with praise and worship. I liked 

the guest speaker because he shared a 

story with cute puppets. The jumpers and 

rides were so fun, and I loved the food too. 

We had to memorize the memory verse with 

the 6 game men who were friendly and fun. 

Lastly, we went to the Gospel station. The 

older students did a tour for us, and they 

explained h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I was so happy that I finished the 

scavenger hunt and the prize was a speak-

er with a microphone! It was the best prize 

ever. I can't wait for next year's Fall Fest! 

Bethany Lee (K-1)

10월의 마지막 밤, 많은 분

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는 빛

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

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은 절로 웃음을 자아냈고, 교

회라는 공간이 어린 자녀들

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상

과 구별된 축제 속에서 사탕보다도 더 달콤한 예

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다

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주님의 복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다연 집사 (유년부 학부모)

There are more interesting things when 

you come to the fall festival at church than 

Halloween parties. The bouncy house, 

face painting, memory verses, food, boba 

and cotton candy. My favorite was face 

painting! It was a long line but so much 

fun, and after the memory verses I got a 

prize too! And I realized again Jesus loves 

me. It was the best Fall Fest so far. 

Gwendloyn Kim (유년부)

Every year, Fall Fest becomes more and 

more fun for us kids. We experience a 

powerful sense of the Holy Spirit, instead 

of celebrating the devils and go trick-or-

treating. We attend many shows, such 

as magic shows and ventriloquism. We 

also have a Gospel station that not only 

reminds us of our faith, but gives us a 

better and deeper perspective of the Gos-

pel. Also, there are fun rides, obstacles, 

and prizes. We get to hang out with our 

friends and share a bond. I have been at-

tending fall fest for the past eight years. 

As the years go by, I know Fall Fest will be 

a great memory of our childhood. So in-

stead of Halloween we can say Hallelujah 

because of the Fall Festival. 

Christie Choi (초등부)

Gospel station에서는 19명의 훈련된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이 220명이 넘는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test를 통과하여 복음

을 전할 자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쁜 학생들이 

4주간 훈련을 받기 쉽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매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2명

의 학생이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

셔서 끝내 당일 시험을 통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끝내 복음을 영접하는 아

이 앞에서 너무 감격하여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

습니다. 5년 동안, 이 복된 일을 하면서 올해 가

장 시험이 많았지만, 최고로 잘 준비되었던 것 같

습니다. 다 끝나고 학생들은 피곤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다는 감격에 행복해했고, 

선생님인 우리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John Han 집사

사탕보다 달콤한 예수님 사랑
교육부 - Family Fall 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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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my name is Kristine 

Kim and I started at-

tending Bethel when I 

was in 3rd grade. Com-

ing back from graduat-

ing college, I attended a 

prayer meeting one day and I was strongly 

convicted by the Lord to share my testi-

mony He has gifted me in college with the 

next generation at Bethel. 

With that conviction in my heart, I start-

ed serving as a high school teacher and 

quickly fell in love with the ministry. In 

the short months I've been serving, I've 

had the honor to witness transformations 

and softenings of our students' hearts. It 

is so evident that God is moving so power-

fully and intimately in our students' lives 

and I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turn 

hearts of stone into hearts of flesh. Please 

join us in prayer that our students would 

shamelessly declare faith of their own to 

all the places that they go to. 

Kristine Kim(BYM 교사)

I've attended Bethel for 

19 years since I was 

4 years old. The best 

memory I had growing 

up in Bethel is going on 

missions to both Ari-

zona and KCC missions because it was 

my first mission trip. During this trip I 

felt a powerful encounter with God and 

decided to continue serving him in an-

yway possible.  I came back to Bethel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because I 

love the community and also the staff. I 

am currently serving in our high school 

ministry. Our high school ministry is 

special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

ferent students with different walks 

with God. I also believe that a strong 

foundation in high school will lead to a 

good walk with God in the future. My 

prayer request is that high school stu-

dents learn to love God for who he is and 

not the things He gives you. 

Jason Lee(BYM 교사)

많은 분이 말씀하시듯 저에게도 구약의 고비는 

늘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

도 역시 무겁고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매일 

큐티를 하며 또 이에 맞추어 조태헌목사님의 '사

용하심-막으심-이루심-받으심'이란 수요 말씀 

시리즈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

의 땅 가나안까지 한달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를 40년간 광야 가운데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큐티의 본질을, 각 성도 독단의 묵

상과 적용이 아닌 공동체의 나눔 속에 나와 타인

의 신앙의 역사와 경험을 (정죄가 아닌) 피차 존

중함으로 그 큐티말씀이 결국 교회공동체에 임

하고 이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고 강조하

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큐티를 셀 방을 통

해 나누며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의 인생들 가

운데 다른 묵상으로 전해질 때 누구에게나 생명

력과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

는 참 신비롭고 귀한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

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염병이 돌고 땅이 갈라지

고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코 그들

의 끝이 아니라, 다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상

징적으로 사용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막의 예배를 통해 주

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

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술사 발람의 자가당착적 

행위를 통해 내 신앙의 진정성을 깊이 회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번의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결국 알 수 있듯 여러 

심판 가운데에서도 결국 동일한 60만 백성은 하

나님의 강권적 구원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택

한 백성의 반역에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시어 속죄

하시고 언약을 세워 그 소망으로 결국 약속의 땅

에서 유업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성

취하시고자 가르치십니다. 마침내 이러한 구약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장되어 하

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구약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종국 우리의 모든 죄과를 감당하시기까지... 늘 우

리에게 '선택'을 주셨고 공의로우시기에 이 선택

에 따른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사랑

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본체이신 외아들을 보

내시어 찢기시고 대속하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의 섭리와 은혜가 구약의 민수기를 통해 온전히 

전해지는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김재연 집사

Awakening in the Generation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교육부 - 2세 교사 간증

간증 - 수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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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주일)	오늘	3부	예배에는	자신의	믿음과	결단
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하는	세례/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공식적
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예식을	마친	
후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공포	합니다.	이	영
광스러운	세례	예식에	임하시는	세례자와	입교자들을	
베델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 세례 및 입교식 일시/장소: 11월 12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강솔로몬 목사 (714)615-1220

입교자(26명)
- BYM(20명): 김예선, 김주하, 김지안, 김현아, 민소망, 
 박예훈, 박은미, 박은선, 박은재, 백노아, 백죠나, 
 손하람, 윤지원, 장다혜, 장유주, 정하은, 최규담, 
 최규범, 한다비, 황서윤  
- 예삶(5명): 김민희, 배원빈, 온지훈, 우성원, 전하은 
- 장년부(1명): 김의순

세례자(20명)  
- BYM(4명): 김지찬, 남서윤, 배병헌, 천수경 
- CIM(1명): 홍진서 
- JM(1명): 이채림 
- 예삶(6명): 오윤서, 이수진, 장세현, 조정민, 
 김지윤, 한동일 
- 장년부(8명): 고명수, 류수하, 박영옥, 박은규, 
 이지연, 이혜성, 함장현, 허수정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Ⅰ 11/19: ①부-김광영 ②부-고석민 ③부-김진환  ④부-윤제니퍼
  11/26: ①부-김재훈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김소라
  12/3: ①부-김주홍 ②부-김정윤 ③부-김종현  ④부-박찬미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Ⅰ 11/18: 박영기 11/25: 박재홍 12/2: 박제균 12/9: 백권기

강단꽃(11,12월)Ⅰ     11/12: 이선옥     11/19: 곽소이, 윤주원, 이주은     11/26: 박세환, 주정숙     12/3: 이종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이기호(교정치과), 간호사-김현욱,박수잔

사역광고 성인 세례/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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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세례/입교식 오늘 3부 예배 중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세례/입교자들은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추수감사주일 및 추수감사축제 'Be there together!'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이자 목장별 추수감사축제가 있습니다. 온 교회, 온 가족이 함께 풍
성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일시/장소: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추수감사축제 후에 만찬이 준비됩니다.

◆ 베델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강솔로몬 목사의 말씀 시리즈 '헤세드 
하나님의 세레나데' 두번째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예
배에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되시기 바라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
황이 방송됩니다.

◆ 주차 안내 주일 현장 예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
다.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봉사자 및 셀모
임을 위하여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라구나우즈 연합모임 추수감사절을 맞아 라구나우즈 지역의 베델 성도님
들을 위한 연합모임에 터키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시어 귀한 교제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17일(금) 오후 12시-2시, Club House7 

◆ BCA TK 신입생 모집 Bethel Classical Academy에서 2024년 신입생을 모
집합니다. 입학 정보는 코트야드에 있는 부스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학대상: TK(Transitional Kindergarten)-8학년
부스 운영 시간/장소: 11월 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코트야드 부스
TK 신입생 모집에 대한 Q&A 시간/장소: 11월 12일 오후 12시 45분, 비전센터 107호 (간식 제공)

◆ Samaritan's Purse Shoe Box 제출 제3국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탄 퍼스 박스를 코트야드에서 제출 받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주일)은 각 부서에서 추수감사 특별 예
배로 드려집니다. 

◆ 한어 중고등부 Thanksgiving 찬양의 밤 '감사'라는 주제로 재학생들과 졸
업생들이 연합 찬양팀을 구성해 찬양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자리에 CIM을 아껴
주시는 성도님들과 재학생, 학부모님, 졸업생, 이전 교사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영어 중고등부 'Thanksgiving' Friday Night 11월 17일(금)에 BYM 중고등
부가 특별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활동과 음식으로 교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장소: 고등부 오후 7시, 유년부실 / 중등부 오후 7시, 비전채플

◆ 영어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 수련회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사
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영어 중등부(BYM Qara)>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영어 고등부(BYM Holos)>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및 준비 모임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25일(토)
에 있습니다. 본당앞 신청부스나 아래 문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11월 14일(화), 11월 21일(화)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고석민 장로 (714) 501-7456

◆ 2024 AWANA 봄 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팀웍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AWANA 프로그
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봄 학기 기간: 1월 12일- 5월 31일(19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교사 등록 기간: 11월 12일부터
학생 등록 기간: 11월 19일-12월 17일 (K-5학년 100명 선착순)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만 받습니다.
문의: 이준호 집사 (909)859-5233, awana@bkc.org 

◆ 축하해 주세요
서동민 목사/서수진 사모 가정에 아들 민수(Eru)가 태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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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1. What is an incident/event that is deteriorating your faith these days? Is the cause of your weakened 
 faith within you or outside of you? Or is it both? 

2. Characteristics of temptations

	 1)	There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emptation,	which	drag	you	away. (V	14,	Gen	3:6)

	 2)	The	technique	of	temptation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15)

	 3)	There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emptation.	(V	15,	Ref/	2	Sam	11-12)

 

3.	 How	does	Scripture	suggest	ways	of	overcoming	temptations?	

	 1)	We	must	trust	Go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17,	Ref/	Gen	3:1-5)	

	 2)	We	must	believe	in	the	power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18,	12,	Ref/	Romans	5:8)	

<Song in Response: On	a	Hill	Far	Away	(Hymn135)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reaking the Cycle of Temptations
(James 1:12-18) 

Apply to LifeApply to Life

(5)

Conception

Death Full-grown 


